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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세 고소영 "기상 후 치매 예방 게임 같은 것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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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손정빈 기자 = 배우 고소영이 아침에 일어나면 치매 예방 게임 같은 단순한 게임을 한다고 했다.

고소영은 26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아침 루틴을 공개했다.

고소영은 "게임을 하면 정신을 차리기에 좋더라. 침대에 누워서 바로 게임을 한다"고 말했다.

제작진은 "그런데 그러면 안 된다. 아침에 벌떡 일어나야 수면의 질이 좋아진다고 하더라. 밍기적거릴수록 수면의 질이 떨어지

는 거다"고 했다.

고소영은 "근데 이게 나의 낙"이라며 "이게 나의 긴장감을 풀어준다"고 말했다.

그는 "어려운 건 안 한다. 퀘스트 깨고 그런 건 안 한다. 돈 쓰는 것도 싫다. 단순 게임이 좋다. 치매 예방 게임 같은 걸 한다"고

헸다.

고소영은 야식을 먹고 자도 얼굴이 붓지 않는다고 말해 제작진을 놀라게 하기도 했다.

그는 "나는 잘 안 붓는다. 라면 먹고 자도 붓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고소영은 "관리하느라 밤에 먹는 간식을 끊었다"고 했다.

고소영은 1972년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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